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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, 자율운항 선박 등
 첨단산업 육성·지원 방안 모색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첨단 해양모빌리티(Mobility) 관련 산·학·연 
정책간담회 개최 -

- 미래 핵심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협력 및 발 빠른 대응 강조 -

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(화) 서울에서 디지털통신(Digital 

Communication), 자율운항·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

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·학·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.

 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항로표지기술원, 선박해양

플랜트연구소, 대한조선학회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한국선급, 한국해양

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·학·연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, 

첨단디지털·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

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. 

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“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”을 발표하고 

▲친환경선박 전환 ▲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▲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

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

 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·자율운항선박 등 

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

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·학·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.”

라고 강조하며, “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

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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